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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外國人直接投資 報告書(要約)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외환위기 이후 1년 -

1. 보고서 작성 목적

□ 97년말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시켰으며, 또한 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서 우리 공사의 활동을 강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음. 외환위기를 겪은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의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유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보고서 작성의 의의가 있음

2. 분석방법 및 특징

□ 해외직접투자 유인요인별(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인 정책적 결

정요인, 경제적 결정요인, 사업편의 요인)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현황

과 지난 1년간 정부 및 공사가 투자촉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수행

한 실적을 종합분석

□ 아울러 국내에 기진출한 외국투자기업과 해외주재 잠재투자기업

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한국의 투자환경

분석과 향후 투자전망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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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1)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97년의 경우 유입기준으로 4,005억불을 기

록하여 전년에 비해 18.6%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 98년에는 아시

아의 외환위기 확산과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중남미의 금융위기 및

일본의 경기 침체 등 경제불안 요소들로 인하여 신흥개발국으로의 투

자는 감소된 반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간의 대형 M&A 중심의 투자

는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98년 전체 유입액은 승인기준으로 88억5천2백만불이 유입되어

전년에 비해 27%의 증가를 기록했고, 순투자 기준으로는 11월까지

46억9천6백만불이 유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나 증가

하는 등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에 비해 대

폭 증가함

3)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투자환경 현황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책적 결정

요인, 경제적 결정요인, 사업편의 등 3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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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3가지 요인중 현지국의 시장규모나 숙련노동력, 선진기

술 등 경제적 요인은 단기간내 조정이 어려운 변수임에 비해 정

책적 요인과 사업편의 요인은 현지정부가 단기적으로 조정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입지매력도(location attractiveness )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노력

도 주로 정책적 및 사업편의 요인 개선에 집중되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우리나라 투

자환경은 환율안정과 가용외환보유고 증가, S&P 등 신용평가기

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사회정치적 안정 등의 정책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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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내수시장, 기술인력, 사회간접자본 및 노동생산성 등의 경

제적 결정요인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업편의 요인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투자유치전담기구의 노력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음

□ 특히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유치전담기관으

로 지정된 KOT 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20개국 38개

투자유치전담 무역관과 국내 종합상담실을 통해 투자선 발굴, 투

자 인콰이어리 및 방한투자자에 대한 밀착 지원 등 적극적인 투

자유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을 통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KISC)의 98년 투

자유치는 총 129건, 21억 7천만불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전체 외

국인투자 건수 대비 9.2%, 금액 대비 2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4)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투자환경 평가

□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투자환경 중 시장잠재력, 풍부한 인

적자원, 기술적 기반 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응답자의 74%가

‘투자대상지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53%가 향후 2- 3년내 투자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으로

는 중국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19%), 일본(13%), 말레이

시아(9%), 싱가포르(7%), 태국(5%) 순으로 나타남

- iv -



□ 정부의 투자촉진책에 대해선 약49%가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그간 투자환경 개선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음

5) 투자유치 개선사항 및 향후 전망

□ 투자유치 개선사항

-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업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성과(기

대수익)와 투자동기 대비 만족도, 그리고 한국 합작파트너간 관

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반면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결정과정에서부터 경영활동, 생활편의측면

등에서 불만족요인도 상존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함

· 투자관계법령에 따르는 부속조항 및 관행 정비

· 외국인투자유치기관간 효율적 협력 제고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차별성 제거

· 지속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책 및 보완책 마련

- 또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는 각 실행주체기관은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해서 단계별 투자유치목표를 설정하고 프로

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서

비스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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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지역국가 중 그 회복세가 가장 빨라 늦어도 3년 내에 경제가 완

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시기를 98년

과 99년이 최대 적기라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99년에도 150억불

이상의 활발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99년 외국인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

이 정책적, 경제적, 사업편의 요인에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4. 시사점

□ 98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새로운 투자유치정책의 본궤도 진입과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에 따라 99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지원체계는 외국인투자자의

주재지역, 업종, 투자방식에 따른 차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최근의 투자환경 개선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투자동기 및 형태, 투자자의 성향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적합한 투자유치상품 개발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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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내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추가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그동안 추가투자규모가 총 외국인투자

의 절반에 가까운데다가 신규투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제도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One- stop서

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 선정된 KOT RA는 투자촉

진활동 뿐만 아니라 무역촉진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해외홍보활동 및

정보축적 면에서 양자간 시너지효과( s y nerg y effect)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는 촉진활동에 강력한 인프라로 작용

됨.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제도는 해외투자기관의 장점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강점을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단계별 유치계획수립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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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 해외직접투자( Foreig n Direct Inv es tment) 동향

1. 97년 현황

가. 세계투자 동향

□ 97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유입기준으로 4,005억불을 기

록하여 전년에 비해 18.6%의 증가를 보였으며, 유출 기준으로는

4,244억불, 27.1% 증가를 기록함(표 I- 1 참조)

□ 특히 국경간 M&A 규모는 2,360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45.2%의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한 비

율도 96년 48%에서 97년 59%로 증가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서 국

경간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이러한 증가

세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10억불 이상의 대규모 M&A의

주도로 이루어짐(97년 1,610억불)

□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50% 이상의 주식

을 확보하는 다주 매입 M&A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개발도상국 다

국적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규 설립이나 소수주식매입 형태의

M&A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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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 - 1> 국제 해외직접투자(FD I) 현황

(단위 : 십억불, % )

1996년도 1997년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해외직접투자 유입
해외직접투자 유출
해외직접투자 유입 누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누계
국경간 M &A 규모1)

338
333

3조065
3조115
163

1.9
- 0.5
12.2
11.5
15.5

400
424

3조456
3조541
236

18.6
27.1
12.7
13.7
45.2

자료 : UNCTAD, W orId Investm ent Report 1998,

주 : 1)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50% 이상의 주식 획득 M &A 기준

□ 해외직접투자는 일부 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는 지역 편중성을

보임. 유출의 경우 상위 10개국의 비중이 전체의 79.9%, 상위 15개

국이 88%를 차지하였고 유입은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65.3%, 15

개국이 74%를 차지하는 등 유출과 유입 모두 일부 국가로 집중되

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선진국 지역에 대한 유입이 전체 투자 유입액 중 58.2%를

차지하여 신흥 개발국의 37.2%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선진국으로

부터의 유출액은 전체 유출액 중 84.8%를 차지하여 신흥 개발국의

14.4%와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97년 최대 투자 유입국은 미국으로 90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중

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투자 유출에

있어서도 최대 투자국의지위는 1,145억불을 기록한 미국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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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 뒤를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이 기록하고 있음(표

I- 2 참조)

□ 미국은 최상의 경제지표에 힘입어 907억불의 투자유입을 기록하

여 전년보다 18.6%의 증가를 보임. 유입은 주로 M&A 형태로 이루

어졌으며 이는 미국 내의 고도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M&A 붐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투자유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표 I - 2> 97년 세계 유입· 유출액별 순위 및 비중

(단위 : 십억불, %)

순위
유입 유출

국가 유입액 비중 국가 유출액 비중
1 United States 90.7 22.7% United States 114.5 27.0%
2 China 45.3 11.3% United Kingdom 58.2 13.7%
3 United Kingdom 36.9 9.2% G erm any 34.3 8.1%
4 France 18.3 4.6% Japan 26.0 6.1%
5 Brazil 16.3 4.1% Hongkong, China 26.0 6.1%
6 Belgium & Luxem . 12.6 3.1% France 24.6 5.8%
7 M exico 12.1 3.0% Nethelands 20.4 4.8%
8 Singapore 10.0 2.5% Canada 13.0 3.1%
9 Sweden 9.7 2.4% Switzerland 12.0 2.8%
10 Australia 9.6 2.4% ltaly 10.2 2.4%
11 Nethelands 8.7 2.2% Spain 10.0 2.4%
12 Canada 8.2 2.0% Belgium & Luxem . 6.7 1.6%
13 Argentina 6.3 1.6% Australia 6.4 1.5%
14 Russia Fed 6.2 1.5% Singapore 5.9 1.4%
15 Spain 5.6 1.4% Tiwan Prov. O f China 5.2 1.2%

자료 : UNCTAD, W orId Investm ent Report 1998,

IM F, 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 No.12,1998

주 : 국제수지계정 상의 순투자1)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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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지역은 97년 1,081억불을 유치하여 전년에 비해 17% 증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던 96년과는 달리 다시 회복세를 보였음.

369억불을 기록한 영국은 이 지역의 최대 투자 유입국이며, 독일의

경우는 투자유입보다 철수 등 투자감소분이 더욱 커 96년에 이어 2

년 연속 마이너스 유입을 기록함.

□ 중남미지역은 96년보다 14억불이 증가된 561억불이 유입되어 전

년대비 28%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같은 증가는 금융

위기로 인해 투자지를 변경하려는 다국적기업과 국제자본의 대체

흡수, 지속적인 중남미 경제의 통합과 이 지역 국가들의 공기업 민

영화 프로그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나. 아시아 지역 동향

1) 개황

□ 97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의 투자 유입액은 870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9% 증

가를 보임(96년 19%). 이는 신흥 개발국 유입액의 58%를 차지하는

것임. 누적액은 5,960억불로 96년에 비해 17% 증가하였음.

1) 순투자 기준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투자실적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투자액에서 철수 등 투자감소분을 차감한 투자액이며 국제기구 및 미국을 비
롯한 선진국들이 순투자 기준으로 투자 유출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음. 그 외의
집계기준으로 신고기준, 승인기준, 도착기준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발국들이 신고기준, 승인기준, 순투자 기준 등을 혼용하고 있음. 우
리나라는 단순신고제를 운영하고 방위산업 등 일부에 있어서만 허가제를 병행하
므로 신고기준과 승인기준이 차이가 거의 없음.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시에는
승인기준과 순투자 기준을 사용할 것임

- 4 -



□ 특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780억불이 유입되어 외

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6% 증가함. 이는 외환위기를

맞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투자유입이 대폭 감소되었으나 말레

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였고 중국, 대만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었으며 태국, 한국 등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는 직접투자가 장기적 이익을 목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한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간접투자와는 대조적으

로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나타내 줌

2) 주요 국가별 현황

□ 중국은 세계 2위, 아시아 최대의 투자 유입국으로 453억불(전년

대비 11% 증가)을 기록하여 아시아지역 유입액 중 절반, 세계 투

자 유입액의 11%를 차지함. 총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비율

(1994- 1996)은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6년 연속 FDI 유입이 급증하고 있음

□ 일본은 32억불의 순유입을 기록하여 세계전체 유입액 중 1% 미

만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대비 1,314%의 대규모 증가를 보

임2)

2) 대폭적인 증가 원인은 유통과 금융산업의 자유화 조치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확대, 96
년에 보였던 대규모 철수의 진정세와 더불어 FDI 통계집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임
(97년 FDI 유입액 중 10%에 이르는 추가투자액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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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s(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는 173억불이 유입되어 전년

대비 7.5% 증가를 기록함. 싱가포르의 경우 100억불이 유입되어 전

년대비 6% 증가를 보이며 아시아 2위의 투자 유입국의 지위를 유

지함. 한국은 28억불3)로 22%, 대만은 22억불로 20%의 높은 증가율

을 보였으나 홍콩은 25억불 4% 증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I- 1 및 표 I- 4 참조)

< 그림 I - 1 > 아시아 주요국 97· 98년 투자유입 현황

자료 : UNCTAD, W orId Investm ent Report 1998,

한국은행

주 : 순투자 기준임

3) UNCT AD에서 발간한 W orld Inv es tment Report 1998(이하 W IR9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97년 투자유입액이 23억4천1백만불(순투자 기준)로 집계되어 있으나
W IR98의 기본자료로 사용하는 IMF의 통계자료(Internat ional F inancial
S ta tis t ics 각호)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97년 투자유입액은
28억4천4백만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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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는 160억불이 유입되어 전년에 비해 7% 감소하였음. 태국의 경우

는 아시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65%

나 증가하였음. 말레이시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필리핀, 인

도네시아, 베트남은 대폭 감소하였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44.3%

의 감소를 기록함

□ 기타 지역 중 서남아시아의 경우 인도의 유치액이 33억불을 기

록하여 이 지역 전체 유입액 중 75%를 차지하며 이 지역 투자유입

을 주도함. 중앙아시아는 유입액은 적지만 5년 연속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유치국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젠임. 최대 투자국

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순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석유, 천연

가스 등의 자원개발 분야임

2. 98년 현황

가. 세계투자 동향

□ 97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 중국의 경

제불안,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남미의

금융불안, 미국의 LT CM(Long T erm Capital Management)사의 도

산 위기 등 전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

어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흥개발국으

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주춤한 반면 규모 확대, 기술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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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을 통해 세계적인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하의 선진

국과 선진국 간,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대규모 국경간 M&A

붐이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임

□ IIF(Ins 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신흥개발국으로

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97년의 1,170억불에서 1,110억불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해외직접투자가 민간자본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전년의 45%에서 70%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 이는 신흥 개발

국들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채권 확보에 민감한 금융권 차입 등의

자본유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때문임

□ 미국은 3/4분기까지 710억불이 유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캐나다는 2/4분기까지 유입액이 80억

불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임(표 I- 3

참조)

□ EU 지역은 98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된 지역임. 영국과 프

랑스는 2/4분기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0%, 45.4%의 증

가를 보이고, 스웨덴은 10월까지 41.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이태

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

을 보임.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전년의 마이너스 유입액(유입보다 철

수 등 감소분이 더 큰 경우)에서 올해 9월까지 89억불의 유입을 기

록하여 100억불 이상의 증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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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상반기 12억불의 유입액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5%나 감소하였음. 하반기에 들어서도 8월의 모라토리엄 선

언 등의 최악의 경제상태로 인해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 표 I - 3> 주요국 해외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국가 1997 1998(1- 6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미국 90,748 70,966(1- 9월) 10.7
영국 36,946 27,633 20.0
프랑스 23,070 14,160 45.4
브라질 17,858 23,986(1- 11월) 48.0

아르헨티나* 14,016 5,825 33.1
벨지움 11,883 5,887(1- 3월) 618.8

스웨덴 10,576 12,868(1- 10월) 41.3

네덜란드 8,837 16,509(1- 9월) 355.2

캐나다 7,133 8,027 254.0
러시아 6,241 1,162 46.5
스페인 5,556 4,224 26.0
칠레 5,041 2,608 -
이태리 3,700 128(1- 3월) 81.7
아일랜드 2,727 3,190 57.6

독일 - 177 8,884(1- 9월) -
멕시코 12,477 5,279 14.7

자료 : KOTRA 무역관 보고자료.

IM F, 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 No12, 1998

UNCTAD, W orld Investm ent Report

주 : 순투자 4)기준임. *아르헨티나는 승인기준임

4) 순투자는 국제수지상 기준으로 총 투자에서 철수 금액 등 투자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임(Actual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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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지역은 전년과 달리 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남미의 최대 유치국인 브라질은 11월까지 유입액이 239억불을 기

록, 전년동기 대비 48%의 대규모 증가를 보였으나 11월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경제불안으로 12월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멕시

코는 상반기에 53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에 비해 14.7%의 증가

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반전되어 전년보다 25% 정도

감소한 91억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아르헨티나는 상반기

에만 전년동기보다 33.1%가 감소한 58억불만이 유입되었으며 하반

기에도 브라질 등의 주변국의 경제불안으로 그 감소세를 유지할 것

으로 보임

나. 아시아 지역 동향

1) 개황

□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승인기준 투자유입이 각

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

여 19∼56%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경제 불안의 영향을 받음

□ 아시아 지역 내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여력 감소와 아시아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끼리의

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아시아 기업들의 자산가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투자 호기로 인식한 유럽 투자자 등으로부터의 역외 투자유

입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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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분야는 각국의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은행, 보험,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됨

2) 주요 국가별 현황5)

□ 중국은 3/4분기까지 313.6억불이 유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0.5%

의 감소를 보임. EU와 미국 등의 대 중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나 대 중국 투자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중화권 국

가들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줄어들어 투자유치 세계2위의 자리를 영

국에 넘겨줄 것으로 보임(표 I- 4 참조)

□ 일본은 4월과 9월 사이 6개월간6) 42.6억불을 유치하여 전년 같

은 기간에 비해 135%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불황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일본의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서구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과 금융위기로 위험도가 커진

신흥시장보다 안전한 투자지를 물색하고 있는 선진국 투자자들의

이해가 서로 맞았기 때문임

□ NICs(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 한국은 98년 한해동안 승

인기준으로 88.5억불을 유치하여 전년보다 27% 증가를 기록하였으

며 순투자 기준으로는 11월까지 47억불을 유치하여 전년 같은 기간

5) 유입액은 승인기준과 순투자 기준을 함께 사용하였음. 이는 주로 순투자 기준만
으로 집계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 경쟁국들의 경우는 승인기준과 순투자
기준을 혼용하기 때문임

6) 2/4분기까지의 실적임.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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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91%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싱가포르는 3/4분기까지 제조업

분야에 35억불이 유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8% 감소함.

이는 대 싱가포르 제1의 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 40%, 유럽으로부

터의 57.5%에 이르는 대폭적인 투자감소에 기인함. 대만은 3/4분기

까지 26억불(승인기준)이 유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

감소함. 이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투자 비중이 큰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임

□ ASEAN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승인기준 투자유입이 19% 이상 감소하는 등 대폭 줄어듬. 다만 태국

은 승인기준 유입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되었으나 순투자

기준으로 10월까지의 유입액이 39.4억불로 지난해 유입액 37.5억불을

이미 초과하여 경상수지 흑자와 이자율 하락 등 경제지표의 안정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말레이

시아는 승인기준으로 10월까지 28.7억불을 유치하여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를 기록했고, 순투자 기준으로는 2/4분기까지 13억불을 유치

하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0%의 감소를 기록함.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여파 및 정치

적 불안, 외환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주 투자국인 미국, 일본 등으로부

터의 유입 감소에 기인함. 인도네시아는 경제불안 뿐만 아니라 정치

적 불안으로 인하여 이 지역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큰데 홍콩과 네

덜란드로부터의 투자만 증가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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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 - 4> 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FD I) 유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국가 1997 1998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한국* 6,971 8,852(1- 12월) 27.0

중국** 45,257 31,360(1- 9월) 0.5

싱가포르** 5,964 3,524(1- 9월) 24.8

인도네시아* 33,833 12,936(1- 10월) 56.0

태국* 10,614 5,490(1- 10월) 44.9

호주** 9,146 2,980(1- 6월) 19.6

일본* 5,527 4,263(4- 9월) 134.8

대만* 4,267 2,609(1- 9월) 19.3

말레이시아* 4,098 2,870(1- 10월) 19.0

필리핀** 1,235 251(1- 3월) 56.1

자료 : KO TRA 무역관 보고자료,

IM F, 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 No.12,1998

UNCTAD, W orId Investm ent Report 1998,

주 : 1) *는 승인기준임(Approved FDI)

2) **는 순투자 기준(ActualFDI)이며 싱가포르 경우는 제조업 분야만의

집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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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1. 98년 개황

□ 98년 전체 유입액은 승인기준으로 88억5천2백만불이 유입되어 27%

의 증가를 기록했고 순투자 기준으로는 11월까지 46억9천6백만불이 유

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나 증가하는 등 외환위기에도 불

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함. 하지만 4월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5월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5- 12월의 증가율은 135%에 이름.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시장구매력

감소와 투자자본 회수 위험성이 증가되어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렸던

연초와는 달리 2/4분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자산디

플레이션에 따른 투자비용 감소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적 투

자가 늘어났기 때문임(표 II- 1 참조)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4.8%, 비제조업이 33.2%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졌음. 또한 예년에 비해 농축수

산업, 광업 등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를 차지하는 등

크게 늘어남. 소득감소 및 구매력 감소에 따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석

유정제업 등의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숙박업 등의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제지 및 목재, 화학업 등 생산거점화7)를 목적

으로 하는 업종들의 투자는 크게 증가함(그림 II- 1 참조)

7)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 아비티비 콘솔리데이티드와 노르웨이 스케스코그, 한솔제
지의 합작법인인 세계 최대의 신문용지업체 팝코 인터내셔날이 신호제지의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다우케미칼도 LG와 합
작으로 여천에 세계 최대의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품의 80%를
아시아에 공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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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중 제지 및 목재, 화공, 의약, 기계, 전기 및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39%, 222%, 538%,

254%, 373% 증가하여 화학 내지 전자 분야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됨. 비제조업의 경우는 금융, 보험업, 요식업이 각

각 58%, 389%, 490%의 증가를 보였으며 부동산업도 12건이나 투

자가 이루어져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표 II - 1> 월별 투자유입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대비%)

97 98

유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유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1월 8.73 537.2% 1.30 - 85.1%

2월 3.63 112.3% 1.99 - 45.2%

3월 8.88 521.0% 2.43 - 72.6%

4월 15.65 1,698.9% 5.67 - 63.8%

5월 2.44 - 42.7% 6.59 170.1%

6월 5.30 74.3% 6.63 25.1%

7월 4.07 139.4% 12.35 203.4%

8월 1.78 - 36.0% 4.07 128.7%

9월 4.33 147.4% 5.34 23.3%

10월 3.62 87.6% 8.94 147.0%

11월 0.91 - 62.1% 13.78 1,414.3%

12월 10.37 18.0% 19.43 87.4%

전체 69.71 117.6% 88.52 27.0%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신고기준 유입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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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 - 1> 산업별 투자유입 현황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각호

주 : 신고액 기준임

□ 지역별로는 일본과 EU로부터의 투자가 전년에 비해 각각

89.5%, 25.3% 증가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는 6.7% 감소하였음. 미국

과 EU로부터의 유입추세는 상반기 중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점

차 회복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반

면에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상반기 중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

였으나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한편 미국, 일본, EU 세 지역

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9%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 유입액 중 2/3 이상을 차지함. 미국의 비중은 4월을 기

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2월의 대폭적인 증가로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함. 일본은 2월에 전체 중 거의 절반에 가까

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5.7%의 비

중을 보임. 이는 전년의 4%에 비해서는 증가된 것이나 9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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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10% 미만대의 비중을 기록한 것임. EU는 연초에 그 비중

이 미미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의 1/3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함(표 II- 2 참조)

< 표 II - 2> 98년 주요 지역별 유입 증감율 및 비중 변화추이

(단위 : % )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전체 유입액 중 비중

미국 일본 EU 미국 일본 EU

1월 3.2 358.3 - 97.3 24.6 42.3 7.0

2월 37.3 422.6 - 90.1 21.3 49.2 19.1

3월 - 79.6 293.6 - 76.4 29.7 32.3 29.2

4월 - 69.9 365.5 - 80.3 42.5 22.5 24.4

5월 - 58.1 319.4 - 68.9 39.0 16.9 25.1

6월 - 54.1 289.4 - 51.2 38.7 14.9 29.5

7월 - 32.0 163.6 - 11.1 38.6 10.8 38.9

8월 - 24.7 149.4 - 4.4 38.8 10.0 39.1

9월 - 30.4 89.6 3.3 35.7 9.5 39.2

10월 - 29.1 96.3 28.1 31.2 8.5 36.2

11월 - 24.0 94.0 35.5 26.9 7.0 40.2

12월 - 6.7 89.5 25.3 33.6 5.7 32.6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기간별 신고기준 누적액 기준임(예:3월은 1- 3월까지의 누적액 기준임)

□ 국가별로는 예년과 같이 미국이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네덜란드, 싱가포르, 독일, 케이만 군도, 일본 순으로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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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적인 투자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한 반면 유럽 최대의 대

한 투자국인 네덜란드는 98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미국

현지법인에 의한 케이만 군도의 투자 유입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임. 아시아 국가 중 외환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싱가포

르로부터의 투자도 대폭적으로 증가됨 (표 II- 3 참조)

< 표 II - 3> 연도별 국가별 투자 비중

95 96 97 98

순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33.2% 미국 27.4% 미국 45.8% 미국 33.6%

2 일본 21.5% 말레이시아 21.0% 네델란드 11.9% 네델란드 14.9%

3 말레이시아 11.2% 아일랜드 12.8% 말레이시아 10.4% 싱가포르 13.4%

4 네델란드 8.8% 일본 8.0% 프랑스 5.9% 독일 8.9%

5 영국 4.5% 홍콩 7.1% 독일 5.7% 케이만 7.1%

6 아일랜드 3.8% 네델란드 6.4% 아일랜드 5.1% 일본 5.7%

7 싱가포르 3.4% 스위스 5.1% 일본 3.8% 프랑스 4.2%

8 홍콩 3.0% 독일 3.0% 영국 3.7% 말레이시아 3.0%

9 독일 2.3% 프랑스 2.8% 카나다 2.6% 스웨덴 2.3%

10 프랑스 1.8% 영국 2.5% 스위스 1.5% 아일랜드 1.2%

11 기타 6.6% 기타 3.9% 기타 3.6% 기타 5.7%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각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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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군별8) 투자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면에서는 선진국으로부

터의 투자유입이 90년부터 98년까지 372억불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동안 49억에 불과한 신흥개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나 91년부터

98년까지의 증감율은 신흥개발국이 평균 80.2%를 기록하여 평균

41.6%의 선진국보다 2개 가까이 높음.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형태를 띠고 있으나 향

후에는 기술습득과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흥개발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로 보임. 또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주로 기술습득 및 시장진입에 유리한 M&A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그림 II- 2 참조)

< 그림 II - 2> 국가군별 투자유입 현황 및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불, % )

8)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으로 분류함. 분류기준은 OECD 회원국 여부로서 OECD회
원국은 선진국으로, OECD 비회원국은 신흥개발국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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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입이 아직까지도 일부 상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

중성이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음. 미국을 비롯한 상위 5개국으로

부터의 98년 투자 유입액은 전체에서 77.9%를 차지하여 투자국이 점

차 다변화되는 추세이나 세계 투자평균치(97년)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II- 4 참조)

< 표 II - 4> 對韓투자 상위국의 비중 추이

(단위 : %)

91 92 93 94 95 96 97 98 97세계

상위5개국 90.6 82.2 86.5 78.6 79.2 76.2 79.6 77.9 61.1
상위10개국 96.5 94.2 97.0 94.2 93.4 95.9 96.4 94.3 80.1
상위15개국 98.7 97.0 99.1 97.6 96.7 99.2 98.7 97.3 88.1

자료 :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동향, 1998

주 : 신고금액 기준임

□ 투자형태는 구주취득(M&A) 방식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총 232건 1,241백만

불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중 신고 수리된 총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14%를 차지하여 전년의 10%에 비해 증가함. 이는 통화 및 자산가

치 하락으로 인한 인수비용의 하락,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의 전

면 자유화 등 M&A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폐지 및 우리나라 기업들

의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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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투자가 53.2%, 추가투자9)는 46.8%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비

해 신규투자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아직까지 추가투자보다 비중이

높음.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불안과 경기침체로 11월까지는 추가투

자 유입이 활발하여 신규투자와 추가투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였

으나 12월 신규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하여 연간으로는 신규투

자의 비중이 높음.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냉

담했던 해외 투자가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시

사해주고 있음 (그림 II- 3 참조)

< 그림 II - 3> 신규 및 추가투자 비중 현황

자료 : 재정경제부,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각호

주 : 신고액 기준임

9) 증액(Increased amount)투자로 부르기도 함. 이미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
자 증액은 단순한 투자금액의 증가가 아닌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하므로 추가투자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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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93년도까지 전체투자 중 추가투자가 신규투자를 앞지르고

있었으나 총 투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95년, 96년, 97년에는

신규투자가 오히려 추가투자를 상회하고 있음. 총 투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을 때는 신규투자에 민감하게 반응되나 투자유치

상승국면이 아닌 하락국면, 즉 국내 투자환경의 급격한 악화 등으

로 총 투자 규모가 감소할 때는 추가투자보다는 신규투자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음

2. 외환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가. 외환위기 경과

□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른 단기 외채의 누적과 재무구조가

약한 대기업들(한보, 기아 등)의 부도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경

제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외

환위기가 초래됨

□ 정부는 부족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97년 11월 21일 국제

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97년 12월 3일 IMF가

550억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IMF 관리체

제가 출범함. 98년 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287억불에 달

하는 자금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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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가 위기극복 방안으로 요구한 전통적인 고금리·긴축정책과

강력한 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라 외환유동성 사정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금융권의 구조조정

으로 인한 국내 자금시장의 경색이라는 새로운 위기형태를 보임.

이러한 자금시장의 경색은 기업들의 연쇄도산, 실업의 급증과 소비

와 투자 등 내수 위축 등의 심화를 야기시킴으로써, IMF와 정부는

98년 5월 이후 내수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와 신축적 통화 운용을

통한 적극적 경기 부양정책으로 전환함.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경제지표의 변화는 다음의 <표II- 5>와 같음

< 표 II - 5> 외환위기시의 경제지표 변화 추이

97.12(4/4) 98.3(1/4) 98.6(2/4) 98.9(3/4) 98.12(4/4)

환율(원) 1,143.84 1,605.72 1,394.57 1,326.14 1,281.83

이자율(% ) 28.98 18.28 14.43 7.08 7.00

가용외환보유액(억불) 88.7 241.5 370.4 433.7 485.1

경제성장률(% ) 5.5 - 3.9 - 6.8 - 6.8 - 4.5

물가상승률(% ) 5.1 9.0 8.2 7.0 6.0

실업률(% ) 3.1 6.5 7.0 7.3 7.9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 1)환율은 각 분기별 평균환율임

2)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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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필요성

□ 외환유동성의 안정적 확보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이자 없

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국내 부를 늘리는 것이므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경제상황에 대한 탄력성이 큰 포트폴리오 투자와 많은 이

자를 부담해야 하는 단기 차입과 달리 안정적으로 외화를 확보하여

외환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에 적합함.

□ 국부증대와 고용창출 -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소득감

소와 높은 실업률의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필요

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고용 창출을 늘려 실업문제의 조기 해

소 및 가계의 소득 증가를 가져옴. 또한 소득의 증가에 의해 소비

가 증가되고 소비 증가는 새로운 생산을 늘려 다시 고용을 촉발하

는 순기능 작용을 하여 국부의 증가를 가져옴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고도기술 수반산업의 외

국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들

에 새로운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최신 기술이 이전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성 회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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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현황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입지매력도

□ 가장 전형적인 해외직접투자이론인 더닝(Dunning, 1980, 1981)의

절충이론(eclectic paradigm)10)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생

산하는 근거로 소유우위(ownership advantage), 내부화(inter

- nalization), 입지우위(location advantage)를 들고 있음. 즉, 해외생

산으로 기업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선 먼저 그 기업이 타 기업과 다

른 배타적인 경쟁우위를 보유하여야 하며11) 이를 임대(licens ing)하

거나 판매(selling)하는 것보다 현지에 생산시설을 만들어 내부화

(internalization)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를 시도

한다고 함. 또한 이와 같은 경쟁우위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선 저렴

한 노동비용 등 낮은 생산비용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고 함. 더닝의 입

지선정 요인은 다음 <그림III- 1>과 같음

10. Dunning , J. H., 1980, "T ow ard an Eclect ic T heory of Internat ional
Production", J ournal of Internat ional B us iness S tudies , Vol. 11, No. 1,
Spring/ Summer 1980, pp.9- 32

1981, Internat ional P roduct ion and the M ultinational
E nterprise , Allen and Unw in, London

11. 하이머(Hymer)는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토착기업(indig enous firms)에 대하여 외국기업으로서의 불리한 점을 충분
히 상쇄할 만한 어떤 능력(독점적 우위요소)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독
점적 우위요소(monopolis t ic advantage)라고 하였음(Hymer, S . H. 1976, T he
Internat ional Operations of N ational F irm s: A S tudy of D irect F ore ig n
Inves tm e nt , Cambridge, Mas s ., MIT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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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I - 1> 더닝의 절충이론에서 입지우위 결정요인

□ 소유우위, 내부화, 입지우위 조건 충족은 다국적기업이 해외시장

진출방법(entry mode for international market) 중 수출(export), 라

이센싱(licensing)이 아닌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 tment)

를 선택하는 이유가 됨

□ 한편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한 다국적기업

의 직접투자동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해외직접

투자 동기는 시장지향(market- seeking), 천연자원지향(resource-

seeking), 생산효율지향(efficiency- seeking),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

득 지향(strategic asset or capability- seeking)12) 등이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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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장지향은 현지시장 소비자의 구매력과 관세 및 쿼터 등 수출장

벽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시장에서 직접조업활동을 위해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생산효율지향은 현지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

하여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말함. 천연자원지향은 천연자원을 현지에

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말하며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은 선진

국의 첨단기술이나 선진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획득하

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말함

□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제적 동기(economic determinants) 외에도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 tment; FDI)시 투

자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지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policy framew ork), 사업편의(bus iness facilitation) 등이 있음13)

□ 현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은 외국인 기업과 자국인

기업의 정책 형평성(외국인의 특정산업에 대한 진입 및 M&A 허용

여부 등), 민영화정책,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협약 가입 등과 같

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현지정부의 태도를 말함. 또한 사업편의는 현

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활동, 즉 이미지 홍보 활동, 투자

인센티브 및 행정지원, 해외투자 사후관리, 외국인 학교 설치 등 외

국인 생활시설 등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생활측면에서의 편의제공 서

비스를 일컬음

12. Behrman, J. N., 1972, T he role of internat ional companies in Latin A merica:
Autos and petro- chemicals , Lex ington, MA: Lex ington Books

13. United Nations , 1998, W orld Inve stm ent R e port (ch 4, pp89-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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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국의 생산비용, 시장상황 등 경제적 요인은 외국인투자자에

게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기준으로 입지매력도(location attractive-

ness )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됨14). 또한 현지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 사업편의 등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입지 매력도를 더욱 높이

는 요소로 작용함15)

□ 저임금 숙련공의 수, 현지국 시장크기 및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존재, 선진기업으로써의 기술 노하우 축적 등 경제적 유인요소는

단기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인센티브 및 투자절차 간

편화 등은 현지 정부가 단기적으로 조정하여 입지매력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조절이 가능한 변수라는 특성이 있음(그

림 III- 2 참조)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려하는 투자결정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경제적, 정책적, 사업편의적 결정요인이 모

두 포함됨

14. Guis ing er, 1992, "Rhetoric and reality in internat ional bus iness : a note on the
effectiveness of incent ives", T ransnational Corporat ions , 1, 2(A ug us t),
pp.111- 123

, 1989, "T otal production: a new meas ure of th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inves tment profitability", J ournal of International
B us ine ss S tudies , 20, pp.280- 295

15. Dunning, J., 1998, "Locat ion and the mult inational enterprise: a neglected
factor?", J ournal of Internat ional B us ine ss S tudies , 29, 1, pp.4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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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I - 2> 해외직접투자 유인 요인

자료 : United Nations , 1998, W orld Inv es tment Report(ch. 4, pp91)에서 일부 수정

2.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별 우리나라 투자환경

가. 정책적 결정요인

1) 사회 정치적 요소

□ Euromoney 지가 발표한 98년도 국가위험도에 따르면 외환위

기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위험도 순위가 대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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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전년대비 42위, 21위가 떨어진 91위와 56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지역 1위였던 싱가포르도 5위가 떨어진 21위에 머물러 아

시아 국가 중 20위 권내에 드는 국가는 없었음(일본은 23위). 이

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0위에서 34위를 기록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국가위험도가 덜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는 64.47로 아시아 국가 중 싱

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표 III - 1> 주요국 국가위험도 현황 및 추이

(단위 : 원,회)

‘98년도

종합순위

’97년도

종합순위

전년대비

증감

지수종합

(100)

정치위험도

(25)

경제성취도

(25)

중국 45 39 - 6 47.97 17.08 16.32

홍콩 30 25 - 5 75.75 19.32 16.20

인도네시아 91 49 - 42 27.20 8.89 8.49

말레이시아 56 35 - 21 41.89 15.25 12.47

필리핀 60 57 - 3 40.35 13.10 14.04

싱가포르 21 16 - 5 89.17 23.29 19.24

대만 24 23 - 1 86.49 22.28 19.52

태국 58 51 - 7 41.15 14.00 12.26

한국 34 30 - 4 64.47 15.11 14.06

자료 : Euromoney 1998. Sep.

주 : 지수종합은 정치위험도와 경제성취도를 각각 25점의 가중치를 두고 부채비

율, 신용도 등 기타요인을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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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환경

□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경제 현황을 보면 IMF체제를 맞이하기

전인 97년 10월의 원·달러 환율은 965원에서 동년 11월 1960원

대까지 치솟았으나 1년 뒤인 98년 말에는 1200원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가용외환보유고도 97년 12월 한때는

40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99년 1월 500억불을 넘어서 99년 2월15

일 현재 522.2억불에 이름(표 III- 2 참조). 단기외채 비중도 단기

외채 만기연장 비율이 97년도 말 26%에서 최근에는 90%대를 넘

어서는데 힘입어 IMF 구제금융 직후 40% 수준에서 20%로 현저

하게 줄고 있음

< 표 III - 2>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불)

' 97.12 ' 98.3 6 9 10 11 12 ‘99.1 ‘99.2

외환보유고(A)

해외점포예치금(B)

기타(C)

204.1

113.3

2.0

297.5

54.0

2.0

409.0

36.6

2.0

469.8

34.0

2.0

488.3

33.7

2.0

500.2

33.5

2.0

520.4

33.3

2.0

536.0

33.0

2.0

557.8

33.6

2.0

가용외환보유고

(A - (B+C))
88.7 241.5 370.4 433.7 452.7 464.7 485.1 500.9 522.2

자료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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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장기외화채권등급)을 97년 12월 투

자 부격적 상태인 B+에서 98년 2월 BB+로 3단계 상향조정하였으

며 99년 1월에는 투자적격 단계인 BBB- 로 상향조정하였음. 또한

신용전망을 계속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추가적

인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단기 외화채권(B→A3) 및

장단기 원화채권등급(BBB+/A3→A- /A2)도 상향조정함. 이와 함께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도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조

정함. Moody' s도 99년 2월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단

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함. 이로써 외화표시 국채등급은 Ba1→

Baa3(1단계), 외화표시 은행예금 등급은 Caa→Ba2(5단계), 원화 표

시 국채등급은 Baa1(변동없음)가 되었음(표 III- 3 참조)

< 표 III - 3> 국가신용등급(외화장기채권) 동향

S&P Moody' s F itch IBCA

종전 : AA-

' 97.10.24 : A+(1단계↓)

‘ 11.25 : A- (2단계↓)

12.11 : BBB- (3단계↓)

12.23 : B+(4단계)

‘98. 2.17 : BB+(3단계↑)

' 99. 1.25 : BBB- (1단계↑)

종전 : A1

' 97.11.28 : A3(2단계↓)

12.11 : Baa2(2단계↓)

12.21 : Ba1(2단계↓)

' 99. 2.12 : Baa3(1단계↑)

종전 : AA-

' 97.11.18 : A+(1단계↓)

‘ 11.26 : A (1단계↓)

12.11 : BBB- (4단계↓)

12.23 : B- (6단계)

‘98. 2.b2 : BB+(5단계↑)

' 99. 1.19 : BBB-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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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경제 현황을 보면 IMF의 고금리, 저성장 정책의 기

조 속에 97년말 30.1%였던 콜금리는 98년 12월말에 6.7%, 99년

1월말 6.1%로 6%대로 크게 내려갔으며 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IMF체제 전인 97년 11월 12.1%에서 98년 5월말 16.6%로 올라

갔던 것이 99년 1월말 현재 11.9% 수준으로 떨어졌음(표 III- 4

참조).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97년도에 0.46%에서 98년 12월

0.13%로 낮아져 IMF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또한 신설/부도법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III- 5 참조)

< 표 III - 4> 금리 현황 및 추이

(단위 : %, 개)

97말 98.5말 9말 11말 12말 ‘99.1말

콜금리(1일, %

회사채(3년, %)

30.1

29.0

16.8

16.7

8.2

12.7

7.1

9.3

6.7

8.0

6.1

8.1

은행수신금리(%)*1

은행대출금리(%)*2

-

-

16.2

16.6

11.4

14.8

9.2

12.4

9.0

12.0

8.9

11.9

자료 : 재정경제부

주 : *1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이며, *2는 중소기업 일반대출 금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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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 5> 부도율 현황 및 추이

(단위 : %, 개)

‘97 ‘98.6 9 10 11 12 99.1

어음부도율(서울) 0.46 0.47 0.35 0.18 0.20 0.13 0.13

부도업체수(서울)

부도업체수(전국)

557

1,431

664

1,825

403

1,085

349

1,036

338

903

335

862

204

643

신설/부도법인

(7대도시)
3.4 2.5 4.2 4.2 5.6 7.0 -

자료 : 재정경제부

나. 경제적 결정요인

1) 시장요소

□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IMF 영향으로 1998년에 - 6%대(추

정)에 이르러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당장 올해

1999년에는 2% 정도의 플러스 성장이 예견되어 국내 수요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태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보다는 양호

한 수준임(표 III- 6 및 III-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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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 6> 우리나라 G D P 및 경제성장률

(단위 : 조원)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G DP 305,970 351,975 389,813 420,987 -

경제성장률 8.6% 8.9% 7.1% 5.5% - 8.1% (추정)

자료 : 한국은행

< 표 III - 7> 아시아 주요국 G D P성장률

(단위 : % )

ING Baring W orld Bank J.P. Morg an

97년 98년 99년 2000년 98년 99년 2000년 98년 99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한국

8.8

5.3

4.5

7.8

5.2

7.8

6.8

- 0.4

5.5

7.5

- 4.8

- 14.7

- 5.7

- 0.7

- 0.2

4.8

- 8.5

- 6.6

7.0

- 2.9

- 6.3

1.4

- 0.6

- 0.3

3.9

1.5

1.7

7.2

0.8

1.5

2.0

3.7

3.6

4.7

1.8

2.1

-

-

- 15.3

- 5.1

- 0.5

-

-

- 7.0

- 6.5

-

-

- 2.8

0.5

2.5

-

-

0.3

1.0

-

-

2.3

4.2

4.4

-

-

2.6

3.5

7.0

- 5.0

- 14.0

- 5.0

- 0.5

0.0

4.0

- 6.0

- 6.0

5.5

- 1.5

13.5

0.5

2.5

- 2.0

2.0

2.5

2.0

자료 : ING Baring , Global Economics 4Q 1998/ W 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J.P. Morgan, As ian F inancial Market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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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요소

□ 포터(M. Porter 1990)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은 요소조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 tries), 기업전략, 구조, 경쟁관계(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등 4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16).

이때 요소조건은 에너지, 광물 등 천연자원(basic resources)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이나 사회간접자본(advanced conditions)까지

포함함

□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은 97년도에 세계 34위에서 98년도에

는 31위로 다소 상승되었으며 특히 기술인프라와 환경분야에서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

지 자급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III- 3 참조)

3) 생산효율요소17)

□ 자본비용은 96년도와 97년도에 모두 45위를 기록해 아시아 주

16. Porter, M. 1990, T he Com petit ive A dvantag e of N ations , Ch. 10, New York:
F ree Pres s .

17.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은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생산비용으로 꼽고 있는 요소임.
우월한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경
쟁우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려 할 것이므로 저렴한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은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그러나 자본비용은 현지금융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투자지 선택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국적기업은 높은 자금력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점
과 세계금융시장이 개방화되어 자금의 차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
안하면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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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노동비용

은 9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여 세계 34위였으나 97

년도에는 1%대의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17위를 차지하였음. 특

히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임금 상승율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

여 순위가 떨어진데 비해 우리나라 임금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소

폭 상승하여 순위가 오른 것이 특징이라 하겠음. 또한 98년도에

는 우리나라 월 평균임금이 1,315,362원으로 97년도 1,326,241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10위 권내에 들것으로

추정됨(표 III- 9 및 표 III- 10 참조)

< 표 III - 8> 아시아 주요국 인프라 수준비교

(단위 : 세계순위)

‘98기본인프라

(97년도)

‘98기술인프라

(97년도)

‘98에너지

자급도

(97년도)

‘98환경

(97년도)

‘98종합

(97년도)

중국 31(37) 43(46) 38(15) 18(20) 40(40)

홍콩 16(16) 15(14) 27(34) 26(27) 19(19)

인도네시아 41(41) 41(44) 32(12) 13(14) 38(39)

말레이시아 28(24) 28(28) 17(37) 20(21) 24(27)

필리핀 44(44) 45(42) 44(36) 27(28) 44(44)

싱가포르 2(2) 9(10) 45(35) 34(35) 15(11)

대만 29(28) 25(23) 26(30) 32(32) 26(28)

태국 40(38) 42(43) 41(41) 19(22) 41(42)

한국 37(34) 26(27) 40(44) 15(13)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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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 D, The W orld Com petitiveness Yearbook 1997

IM D, The W orld Com petitiveness Yearbook 1998

주 : IM D는 기본 인프라(basic infrastructure)를 인프라 관리 및 개발, 유통시스

템, 항공, 도로, 철도 등 운송시스템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술 인프라

(technological infrastructure)는 정보통신 투자정도, 컴퓨터보급정도, 통신

시설 및 서비스 등으로 측정함. 또한 에너지 자급도(energy self-

sufficiency)는 주로 에너지 생산 및 사용정도로 측정하였으며 환경

(environm ent)분야는 폐기처분시설 및 재활용 수준 등 환경보호차원에서 측

정함

< 표 III - 9> 아시아 주요국 자본비용 및 노동 증감율 비교

자본비용 노동비용 증감율(제조업)

97년도 96년도 97년도 96년도

중국 4.43(27) 3.55(32) - -

홍콩 6.66(18) 8.13(5) 4.50% (28) 4.50%(25)

인도네시아 2.67(41) 2.34(39) 13.30%(38) 13.30(35)

말레이시아 5.92(21) 7.44(14) 5.10% (29) 5.10%(21)

필리핀 3.05(34) 4.83(26) - -

싱가포르 7.48(9) 7.49(11) - 3.04%(4) - 3.04% (2)

대만 6.66(17) 5.50(23) - 0.67% (11) - 0.67% (5)

태국 2.70(40) 4.46(27) - -

한국 1.90(45) 2.05(45) 1.30% (17) 10.80%(34)

자료 : IMD, T he W orld Competit iveness Yearbook 1997

IMD, T he W orld Competit ivenes s Yearbook 1998

주 : 자본비용은 IMD가 산정한 지수이며 노동비용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괄호 안은 세계순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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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승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인 요소로서 노동요소는 타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IMD의 98년도 세계경쟁력 보

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구매력지수를 반영한 제조업 부분 생산성

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

계 6번째로 아시아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표 III- 9

참조)

□ 98년도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발생 등으로 노사분규 회수

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노조 조직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98년

도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수는 총 1백40여만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자의 11%에 불과함. 이는 영국 32.1%, 독일 28.9%, 일본 23.2%,

미국 13.9%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

음(표 III- 10 참조)

< 표 III - 10> 우리나라 임금 및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원,회)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노동생산성 100 112.9 128.0 132.0

월평균 임금(원) 1,123,895 1,261,168 1,326,241 1,315,362

노사분규(회) 88 85 79 129

노조조직률(%) 13.8 13.3 12.2 11.0

자료 :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연구 각 호

주 : 노동생산성은 95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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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편의 요인

1) 투자촉진요소

□ 각국의 정부는 투자유치기관을 정부 조직 내 또는 별도로 두

어 다양한 투자관련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18). 대표적인 외국의

투자유치기관으로서는 영국의 대영 투자국(Invest in Britain

Bureau: IBB)과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투

자유치 전담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 RA)내 외국인

투자지원센타(Korea Inves tment Service Center: KISC)를 두고

있음19)

□ 투자촉진기관의 투자촉진활동을 그룹별로 나누면 첫째, 자국

의 투자환경에 대해 투자자가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이미

지 제고활동(image- building activities), 둘째,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기업을 연결, 알선하는 투자창출활동(investment- generating

18) 각국 투자유치기관의 역할 및 조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발간 「주요국 외국인투자 지원체제분석(1998)」을 참조하기 바람

19. 98년 4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KOT RA를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투
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KOT RA 본사 3개처, 국내 10개
무역관, 해외 38개 투자유치 전담무역관과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등으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KISC)를 설립함. 98년 7월 1일 확대 개편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인·허가 등 민원업무, 투자관련 상담, 애로사항 처리, 투자 문의 접수·회신 및
투자관련 기획조사, 홍보 등과 같은 각종 투자관련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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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ctivities),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할 기업에 대해

행정, 자문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서비스

(investment- service activities)를 들 수 있음20)

< 그림 III - 3> 외국인 투자절차 흐름도

20. W ells , L. T . and A. G. W int, 1990, M ark eting a Country, MIIGA Ch. 2;
pp.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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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지 제고활동

□ 이미지제고활동은 홍보미디어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각종 투자홍보전시회 참가 등 일련의 홍보활동을 말함.

KOT RA도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분야에 대한 촉진활동을 다음

과 같이 전개하였음

(1) 홍보활동

ㅇ 국내 유일의 무역, 투자, 산업정보 소개 영문잡지인 Korea

T rade & Investment 등의 투자관련 정기 간행물과 각종 투자

유치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외국기관과 잠재 투자가들에게 배포

함. 국내외 잠재투자가, 기투자자, 투자전문컨설팅업체 및 오피

니언리더 등 주요 홍보대상(Key Audience)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더불어 주한외국공관 및 상의, 주요 항공사 기내, 호텔

투자관련 유관기관 등 배포선의 다양화도 추진함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한국의 투자제도,

무역, 금융, 노동, 산업, 지자체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전세계

에 서비스함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www.ki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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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 RA가 참가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개

최하는 전시회·박람회에 ‘한국투자홍보관’을 설치·운영함

ㅇ CD- Rom, 비디오, 김포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및 해외주요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홍보자료도

한국의 경제정책, 투자제도, 지역 및 산업별 등 분야별로 세분

화된 전문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함

나) 투자창출활동

□ 투자창출활동은 투자선 발굴 및 투자 인콰이어리 처리, 투자

박람회 개최 및 참가,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한 투자사절단 파견

과 투자정보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을 말함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98년 투자유치 활동성과는 총 129건,

21억 7천만불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 대비 건수

9.2%, 금액 대비 24.5%의 비중을 차지함. 5월 투자지원센터 개소

후 실적으로는 건수 10.1%, 금액 28.1%를 차지하였고 월평균 11

건, 1억8천만불의 실적을 올림

(1) 투자선 발굴, 투자 인콰이어리 및 방한투자자 지원

ㅇ 외국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하여 해외 20개국 38개 무역

관을 투자유치 전담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투자유망 개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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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한국투자환경 설명,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잠재투자가

를 발굴,(현재 총 2,418개사 D/B관리) 투자 인콰이어리를 처리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KISC 내의 종합상담실을 국내 접촉창구

로 운영, 대한투자 희망기업 국내 파트너 및 기진출 외투기업의

추가투자 인콰이어리 발굴를 처리함

ㅇ 투자조건협상 또는 현장실사를 위해 방한하는 기업을 밀착

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기업의 국내 일정 전체를 동행

하여 공항출영송, 행정 또는 유관기관 면담주선 및 통역, 합작

파트너 및 공장부지 방문 등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98년 총 227건(월 평균 19건)의 방한투자자를 지원

ㅇ 또한 일본,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12회, 총

273개 기업(351명)의 투자조사단 방한시 한국투자환경 설명,

유관기관 방문, match- making상담 등을 지원함

(2) 투자박람회 개최 및 참가

ㅇ 외국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98년 Korea T echnomart ’98을 개최

하였고 99년 6월에는 서울에서 APEC 투자박람회를 개최할 예

정임(표 III-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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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 11> 개최 및 예정 투자박람회 현황

Korea Technom art ’98 APEC 투자박람회

개최시기 및

장소

’98. 11. 6 - 11. 10

CO EX 대서양관

99. 6. 2 - 6. 5

CO EX

행사구성

기술전시상담회,

기술설명회,

투자환경설명회,

산업시찰

투자전시회: 21개 회원국별 국

가관 구성

참가국별 투자환경설명회

저명인사 강연회: 저명 경제학

자, 기업가,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

상담성과 및

기대효과

ㅇ총 16개국 소재 177개 첨단

기술 기업 참가, 1,800여건

의 상담 실시

ㅇ상담실적:194건, 10억5,996

만불

ㅇ국내기업에 대한 기술 공여

후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투

자 상담액이 10억 2,500만

불로 전체 상담액의 96.7%

를 차지

ㅇ성과: M O U 또는 LO I 교환

등 16건

ㅇAPEC 회원국을 한자리에

모아 투자유치의 장을 개설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계기 마련

ㅇ금융위기를 극복한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

으로서 한국의 리더쉽과 이

미지를 부각시키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 및

향후 경제활성화의 주요 발

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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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사절단 파견

ㅇ 투자유치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업체 등으로 구

성된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 투자환경 세미나 및

match- making 상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KISC에서는 각 사절

단별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투자 성약시까지 지속지원

하고 있음

< 표 III - 12> 98년 투자사절단 파견 현황

사절단 개최지 사업종료시 실적
후속조치 성과

(98.12.31 현재)

한미투자포럼

(6.7∼13)
뉴욕, LA

투자합의:

19건, 2,160백만불

상담추진:

82건, 10,637백만불

투자성약:

17건, 2,614백만불

상담추진:

74건, 8,330백만불

유럽투자사절단

(6.27∼4)

오슬로, 로마,

프랑크푸르트

투자합의:

11건 703백만불

상담추진:

39건 2,670백만불

투자성약:

6건, 1,481백만불

상담추진:

21건, 899백만불

대일투자유치단

(10.6∼10)
도쿄·오사까

투자합의:

9건, 893백만불

상담추진:

88건 1,782백만불

투자성약:

13건, 2.4백만불

상담추진:

22건, 3,07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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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지원서비스

□ 투자지원서비스에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컨설팅서비스와

투자신고 및 접수에 대한 지원서비스,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사

후관리서비스(after care service) 등이 있는데 KOT RA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타 내 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이러한 투자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1) 투자자문서비스

ㅇ 외국인투자 상담실적은 총 8,839건으로 월평균 1,105건에

이름. 방문상담은 2,719건(내국인 1,173건, 외국인 1,546건)이며

전화·단순상담은 6,120건임

(2) 투자신고 및 접수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원센

터와 국내외무역관이 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사후관리를 직

접 처리함. 98년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KISC에 접수된

투자신고는 총42건인데 이는 일반 외국환은행의 3개월분의 투

자신고 접수에 해당함

ㅇ 외국인투자자의 공장설립 등 인허가에 따르는 각종 행정민

원사항은 직접 또는 일괄 대행처리를 통한 One- Sto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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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 이 중 사업자등록, 체류자격부여 등 7개 민원에 대

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98년 총 1,819건 처리) 외국

인투자촉진법상의 공장설립승인 등 5개 분야 103개 일괄처리

민원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투자자의 민원신청

서류 작성지원, 신청서접수 등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관련

인허가절차를 투자자를 대신하여 센터에서 직접처리하고 있음

(3) 사후관리서비스

ㅇ KISC 내에 고충처리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애로를 조사, 해결하고, 제도개선 필요시 정

부에 건의하여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서비스 범위는

투자관련 행정절차에서부터 회사운영 및 자녀 취학 주선, 주택

알선, 병원소개, 국내운전면허증 취득 등의 국내생활에 이르기

까지 외국인투자가의 전반적인 고충사항임. 98년도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실적은 25건임

(4) 투자유치 통합시스템(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 구축

ㅇ 우리나라의 투자정보, 투자 거래알선, 투자신고 및 등록, 민

원처리, 사후관리 등을 사이버 상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외

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구축기

간:98.9-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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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제도, 자유화 및 인센티브

가) 외국인투자 기본 제도 및 절차

□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11월 규제·관리 위

주의 법령체계에서 촉진·지원 중심의 법령체계로 개편하였으며

기본법령으로는『외국인투자촉진법』,『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고시)』등이 있음

□ 투자 절차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외국인투

자 관리 및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고 KOT RA에 투자지원센

터를 설치하여 One- s top 서비스를 제공함. 따라서 외국인투자자

는 은행 본·지점이나 KOT RA 본사 및 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하게 됨. 외자가 도입될 때부터 1개월 내에 재경부에

보고하던 제도도 없어지고 투자신고 때 국내거주자를 신고 대리

인으로 지정해야했던 의무조항도 폐지됨. 또한 공장설립 승인이

처리되면 농지전용허가 등 나머지 26개 민원이 자동 처리되는 등

의 일괄처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됨. 다만 등

록제도는 각종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해 유지됨

나) 자유화 및 개방 현황

□ 국경간 M&A가 자유화되어 사전허가대상이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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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업체로 변경되고 기존주식 취득시 해당기업 이사회 양도결의

조항의 전면폐지를 통하여 국경간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함

□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은 98년 2차에 걸쳐 개방되어 외국인투자

대상 1,148개 업종 중 제한업종은 31개업종(미개방 13개업종, 부분

개방 18개업종)으로 축소되어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98.9%에 이름.

그 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되는 장기차관의 용도 및 도입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생산시설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적용도 배제됨. 또한 부동산 시장도 개방되었으며

토지취득 관련 규제도 완화됨(표 III- 13 및 표 III- 14 참조)

< 표 III - 13> 98년 제1차 업종 개방(10개업종)

ㅇ 98.4.1

전면개방

(1개업종)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비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증권거래업,골프장 운영업,곡물도정업

부분개방

(1개업종)
선물거래업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의 50% 미

만까지 투자허용)

개방확대

(2개업종)

유선방송업(프로그램공급업 및 종합유선방송국 30% 이하), 투자조합

(외국인출자금 80% 이상을 1년이내에 신주·신주인수권부사채, 코

스닥등록벤처기업의 주식인수방식으로 투자)

- 50 -



< 표 III - 14> 98년 제2차 업종 개방(20개업종)

ㅇ 98.5.6

전면개방

(11개업종)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교환업), 투자회사(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

사,투자조합,지주회사),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

급업, 기타해상운송업, 기타여신금융업,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수도

사업,신용조사업(98.7.1), 원유정제처리업(98.8.1)

부분개방

(2개업종)

담배제품제조업(98.7.1),도박장운영업(99.5.1 카지노에 한하여 허용)
*담배제품제조업은 독점(담배인삼공사) 유지, 향후 담배인삼공사 민영

화시 25% (1인당 7% )이내에서 지분참여 가능

개방확대

발전업(한전 및 수자원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은 50% 미만, 기타 민자발

전사업은 전면개방),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 전면개방), 신문발행업

(99. 1.1, 33% 미만), 정기간행물발행업(50% 미만), 유선전신전화

업, 무선전신전화업, 기타전기통신업

□ 자본 자유화 및 금융부문 개방도 확대되어 주식 및 채권시장의

개방과 외국환 거래의 자유화 등이 이루어짐. 주식 및 채권시장 개

방과 관련,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에 대해 투자 한도가 완전히 철

폐21)되었고 25% 의무 공개매수제도도 폐지됨(표 III- 15 참조)

21) 공기업(한전, 포철 등)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는 전체 30%, 1인당 3%로 제한적
으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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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II - 15>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개방 현황

구 분 1단계 개방(98.2.16) 2단계개방(98년 5.25)

개방상품

- 기업발행상품
·기업어음(Com m ercialPaper)
·상업어음(Com m ercialBill)
·무역어음(Trade Bill)

- 금융기관 발행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자발어음, 표지어음

* 외국인투자한도 없음

□ 외국환거래도 자유화되어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1년 초과 외화

차입이 허용되었고 1년 이상 해외증권 발행과 거주자간 외화채권의

매매 등이 자유화됨. 그 밖에 외국은행과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

이 조기 허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제도22)와 회사형 투자신탁제도가

도입됨

다) 투자인센티브

(1) 임대료 감면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천안, 광주평

동, 대불)의 임대료 감면기준이 하향조정되어 1백만불 이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인 경우 100%, 1천만불 이상인 일반제조업

22)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대출채권을 모아(pooling )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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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사업은 최대75%까지 감면됨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대상도 국가소유 공단에

서 국가 소유 및 지방 소유의 공단부지로까지 확대되고 그 기간

도 무제한 연장 가능한 50년으로 늘어남

(2) 조세 감면

ㅇ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의 범위가 기존의 7개 분야 265개

기술에서 8개 분야 446개 기술로 확대·조정되었고 조세감면

대상도 확대되어 조세감면 대상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수출자

유지역 입주기업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

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기존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조세감면 허용)으로 확대됨. 조세감면기간도 국세(법인

세·소득세)는 8년에서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취

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시도지사의 재

량하에 8∼15년간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됨

(3) 외국인투자지역 설치

ㅇ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

자가의 투자희망지역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지정기준은 제

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

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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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또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

상인 경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

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외

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

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임

ㅇ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지역내의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

할 수 있음.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이 3천만불 이상이며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보문관광단지, 중문관광단지, 성산포관광단지, 해남화원관광단

지, 감포관광단지, 원주월송관광단지, 화천파로호관광단지, 김천

온천관광단지, 평창봉평관광단지)내의 종합휴양업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5천만불 이상일 경우임

(4)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ㅇ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함. 즉 도

로, 용수시설, 하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매입비를 최

대 50%까지 보조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우선 지원하

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와 산림

전용부담금, 농지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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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해줌.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

여제한 품목이나 지정계열화 품목을 중소기업에 위탁할 의무

가 없으며 2003년 말까지는 국가유공자를 고용할 의무도 없고

수입선다변화 등 수출입 제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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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외국인투자자의 대한투자환경 평가

□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 및 투자유치유관기관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KOT RA는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과 향후 투자가능성이 있는 해외주재

잠재 투자자에 대해 국내 기업환경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설문조

사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23)

1.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 조사기간은 1998년 8월 14일 ∼ 9월 28일24)이며 조사대상은 국

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4,717개(‘98.7.31기준 재경부 신고업체)

임. 그 중 405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405개사 중 제조업체는

244개사로 60%이고 비제조업체는 161개사로 40%임. 국가별로는 미

국 투자기업이 133개사(33%), 유럽 투자기업이 80개사(20%), 일본

투자기업이 143개사(35%), 기타 국가 투자기업이 49개사(12%)이었

음

23.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 「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
조사분석(1998)」과 「대한투자환경 설문조사분석(1999)」을 참조하기 바람

24)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998년 9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11월 17일에 발효되었음. 따라서 본 조사는 이미
투자 후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촉진법의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56 -



가. 투자 결정시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결정시 애로사항은 정부지원체계 및 정

책기조 미비(76%), 행정업무 불편(72%), 투자인센티브 미흡(67%),

투자관련 정보부족(60%),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52%) 순으로 중요

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림 IV - 1> 투자 결정시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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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처우의 공정성

□ 분야별 처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는 외환 및 금융제도(83%),

내국세 및 관세제도(83%), 고용환경(81%), 용지확보 및 사회간접자

본(74%), 영업활동 관련 사항(6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

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영업활동 관련 사항

(9%), 용지확보 및 사회간접자본(9%), 고용환경(4%), 내국세 및 관

세제도(3%), 외환 및 금융제도(2%)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림 IV - 2> 분야별 처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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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 활동상 애로사항

□ 경영활동상 조세제도(60%), 운송 및 물류체계(54%), 통관절차

(54%), 수입허가 및 신고제도(54%) 등은 과반수 이상이 중요한 애

로사항이라고 응답하여 애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조

세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자금조달(46%), 국내유

통경로 확보(44%), 노사분규(42%), 인력조달(37%), 현지부품 조달

(36%), 과실송금(35%) 등은 상대적으로 애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공장 및 건물임대는 응답자 중 27%만이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응답

하여 11개 항목 중 가장 애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IV - 3> 경영 활동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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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편의 애로사항

□ 생활편의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자녀교육

41%, 비자문제 35%, 의료보험 33%, 주거환경 33%인 것으로 조사

되어 1/3 이상의 응답자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녀교육은 중요하지 않다와 보통이라는 응답 또한 39%로 중

요한 애로사항이라는 41%보다 낮게 조사되어 가장 중요한 애로사

항으로 나타났음

< 그림 IV - 4> 생활편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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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주재 외국인투자자의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 KOT RA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국 38개 투자유치거점 무역

관을 통해 주요 다국적기업 및 유력 투자자인 헤리티지캐피탈

(Heritage Capital, 미국), 유니레버(Unilever, 네덜란드), 미에전자(三

重電子, 일본) 등 178개사를 대상으로 98년 11월 11일 ∼ 12월 30일

까지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178개 기업 중

아시아는 5개국 46개사, 북미 2개국 52개사, 유럽 12개국 79개사가 포

함되었음. 이들 기업 중 제조업체는 101개사이고 서비스업체는 45개

사임

□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환경 중 시장잠재력, 풍부한 인

적자원, 기술적 기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응답자의 74%가 ‘투자대

상지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53%가 향후 2- 3년내 투자할 의향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으로는 중국이 32%로 가장 높았으

며 대만(19%), 일본(13%), 말레이시아(9%), 싱가포르(7%), 태국

(5%) 순으로 나타남

□ 정부의 투자 촉진책에 대해선 약 49%가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그간 투자환경 개선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전히 투자환경개선의 여지는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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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정치적 여건

□ 58%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 안전성은 높다고 답한 투자자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표 IV - 1> 국내 경제 및 정치적 여건

매우 큼 큼 보통 작음 매우작음 무응답

경제성장 잠재력 6.15% 51.40% 33.52% 6.70% 0.00% 2.23%

금융지표 안정성

(금리, 환율 등)
0.00% 7.26% 33.52% 50.84% 6.70% 1.68%

정치적 안정성 2.79% 26.26% 40.78% 26.82% 1.68% 1.68%

북한이 한국경제에 주요

위협 요인인 지의 여부
6.15% 18.99% 33.52% 30.17% 8.38% 2.79%

나. 사회문화적 여건

□ 외국인투자자는 노동조합의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장 사회문화

적 투자환경의 부정적 요소로 꼽고 있음(46%)(표 IV-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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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 - 2> 사회 문화적 여건

매우
호의적

(매우 큼)

호의적
(큼)

보통
비호의적
(작음)

매우
비호의적

(매우 작음)
무응답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9.50% 33.52% 33.52% 18.99% 3.35% 1.12%

외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4.47% 29.61% 37.99% 20.11% 4.47% 3.35%

외국기업에

대한노동조합의

태도

0.00% 3.91% 38.55% 34.08% 11.73% 11.73%

조사 대상 기업

소속국가와

한국간의 문화적

차이

2.23% 10.61% 27.37% 43.58% 15.08% 1.12%

외국인의시각에서

본 한국문화의

강점과 약점

강점: 근면하고 수준높은 노동력, 조직에의 충성과 단결력

약점: 계층제 고착, M &A에 대한 적대감, 경직적 사고,
단기적이익에 집착,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강성 노조

다. 외국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 세제관련 인센티브나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경제특구에 대해

서는 30%이상의 외국기업이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자금조달지

원이나 R&D(연구개발)보조에 있어서는 각각 10%, 13%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IV- 3 참조)

- 63 -



< 표 IV - 3> 외국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매우
호의적

호의적 보통 비호의적
매우

비호의적
무응답

조세제도상 인센티브 6.15% 27.93% 31.84% 17.88% 2.79% 13.41%

자본 지원/임대 보조금 1.68% 20.11% 39.11% 18.44% 2.23% 18.44%

고용 훈련비 지원 1.12% 20.11% 37.99% 19.55% 1.12% 20.11%

R&D 지원 1.12% 11.73% 45.25% 19.55% 1.12% 21.23%

자금조달 지원 2.23% 7.26% 41.90% 27.37% 1.68% 19.55%

외국 투자자를 위한

특별 경제지구
5.59% 26.82% 35.20% 14.53% 1.12% 16.76%

라. 사업관행과 경영구조

□ 회계제도의 투명성에 관해 외국기업의 65%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도 36%가 불만

족스럽다고 응답함(표 IV- 4 참조)

- 64 -



< 표 IV - 4> 한국 기업의 경영 특성 및 관리체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기업지배구조 0.56% 15.64% 43.02% 27.37% 8.38% 5.03%

기업경쟁력 2.79% 25.14% 40.22% 24.02% 2.23% 5.59%

효율성/생산성 2.79% 29.61% 35.20% 26.82% 0.56% 5.03%

기업문화 5.03% 20.11% 40.78% 23.46% 6.15% 4.47%

회계적 투명성 0.56% 6.70% 21.23% 33.52% 31.84% 6.15%

□ 구조조정이 투자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인식에는 49%가 동의하

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 했음

< 표 IV - 5>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전적으로
동의

동의 보통
동위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무응답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이

사업파트너로서의

매력도를

제고하는지의 여부

12.85% 35.75% 35.20% 10.06% 0.00%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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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문조사 결과

□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투자형태, 한국과의 거래 또는 투자경험

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과 성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선정에 있어 일본투자자가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경제상황, 사회문화적 조건 등을 중요하

게 여기고 있음. 반면 미국투자자는 현지국 정부정책과 규제를 중

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규제나 행정서비스의

문제를 특히 투자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투

자유치 전략으로 규제와 행정서비스의 개선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요구됨

□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과 투자환경간 관련성에 대해 미국투자자

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시각차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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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투자유치 개선사항 및 향후전망

1. 투자유치 개선사항

□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업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성과(기대

수익)와 투자동기 대비 만족도, 그리고 한국 합작파트너간 관계 측

면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투자입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결정과정에서부터 경영활동, 생활편의 측면 등에서 불만족 요

인도 상존한다고 하겠음. 따라서 정부 및 투자유치 관련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더 많은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함

- 투자관계법령에 따르는 부속조항 및 관행 정비 :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기관의 내규와 관행간 불

일치로 외국인투자자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

한 시정이 필요함. 향후 새롭게 제정된「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법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

을 서둘러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하드웨어 정비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선도모 : 외국

인 투자기업은 투자인센티브,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등 제도적

측면과 함께 지원업무의 체계화 및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운영

체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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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차별성 제거 : 외국

인기업은 실질적 차별성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인식

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러한 사실

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가들도 외국자본 및 외국인의 경영권 소유에 대해 배타

적이고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보다 우

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 지속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개선책 및 보완책 마련 :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하여야 함. 또한 투자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부와 투

자유치 관련기관의 이미지 제고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는 실행주체기관들도

효율적 업무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투자유치 목표설정 : 장기 투자유치 목표, 중단기 투

자유치 목표 및 순차적 세부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업구제,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목표간에

는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효과의 긍정적 측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하기 위해선 이들 목표

간 우선순위 조정 및 가중치 부여가 필요함. 명확한 단계별 투

자유치목표 설정은 하부 유치기관의 지원방향 및 업무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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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여 투자유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 가능

성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 : 투자정책과 정책

실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능력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중복 부분을 제거하여야 함. 투자정

책 수립은 중앙정부가, 홍보 및 촉진활동, 투자정보 등 투자 인

프라 구축은 KOT R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시화 과정상 지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 투자유치기관간 협력정신 제고 : 위의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투자유치기관, 지방자

치단체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특히 새로

정비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제도개선 사항들

이 효과적인 투자유치 유인요인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각 투자

유치 주체들의 협력정신 제고가 요구됨

- 투자자 입장에서 서비스지원 : 모든 지원체제가 고객인 투자

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됨에 불구하고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지원시스템 및 담당자의 사고가 지원자 편의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정비와 함께 적극적 마케팅 사고 강화노력

이 필요함

□ 우리나라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KOT RA는 투자업무 촉진활동

뿐만 아니라 무역업무 촉진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해외홍보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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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축적면에서 양자간 시너지효과( s y nerg y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음. 광범위한 기존 해외네트워크는 촉진활동에 강력한 인프라로

작용됨.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제도는 해외투자기관의 장점

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강점을 기반으로 우리 실정

에 맞는 단계별 유치계획수립과 개선이 필요함

2. 향후전망 및 투자유치방향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대한 투자 상위 8개 국가에 소재

하고 있는 11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 RA) 무역관이 미국 슈

로더(schroder)사 등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전망에 대해 아시

아지역 투자담당자와 면접형식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지역국가 중 그 회복세가 가장 빨

라 늦어도 3년 내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 보았음

-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들이 우

리나라 경제회복을 낙관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경제회복 시기를

올해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경제 회복시점을 우리나

라 자체의 노력보다도 아시아 경제 및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난 후인 2000년 이

후라고 전망함

□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시기를 98년과 99년이 투자의 최대

적기라고 응답해 99년에도 활발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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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됨

- 이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수요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완료 및 노동시장 유연성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시기가 본격적인 투자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수

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매력요인으로는 기술력 등 튼튼한 산업

기반, 양질의 노동력, 높은 잠재적 시장성 등을 꼽고 있음. 특히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잠재적 시장

성을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확

대가능성과 북한시장 진출의 현지화 전략으로써 우리나라의 투

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잠재적

시장성, 양질의 노동력과 함께 정부 및 국민의 투자개방의지를

투자유치의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99년 외국인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세

계적으로 직접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

개선요인이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1997년까지 세계적으로 투자유입액은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9% 이상의 투자증가가 이루어져 왔음

- 71 -



- 국가의 투자매력요인은 시장수요, 생산요소 비용, 천연자원

등 경제적 측면과 사회정치적 안정,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정책

등 정책적 결정요인, 그리고 투자촉진 활동, 투자인센브제도, 사

회생활 편의, 사후 투자관리 서비스 등 사업편의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시장 수요의 회복전망, 기업 구조조정의 원만

한 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등에 인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연간 IMF 이전 수준(IMF이전 3년간 평균 80%이상 증

가)의 외국인투자유치 증가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올해 상반기에

실현되었고 실질적인 구조조정도 계속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호전됨으

로써 대기중인 국내기업 매물이 급속하게 해소되는, 즉 인수합

병(M&A) 위주의 외국인 투자가 98년보다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우리나라 투자유치 지원체계는 업종, 투자방식을 고려하

지 않은 일관적인 지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투자자의 주재

지역, 업종, 투자방식에 따라 KOT RA가 수행한 설문결과 투자성향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25)

- 즉,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들은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 M&A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기

업들은 부분적인 지분참여 및 제휴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

25. 대한투자환경인식조사(1999) 및 KOT RA 해외무역관의 투자자 동향보고 등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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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경험도 투자성향차이에 반영되고 있음. 아시아에 직

접투자를 한 경험이 있거나 우리나라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기

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의 입지적 비교우위나

정치, 경제적 안정성 등의 투자환경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분참여 및 제휴방식보다는 M&A 방식을 더 선호함

- KOT RA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분석(1998)에

따르면, 추가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업체가 44%로 나타나 투

자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11%에 비해 4배 높았음

□ 따라서 투자유치확대를 위해선 최근에 개선된 투자제도 등 투

자환경 개선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추가투자 유

도, 그리고 투자형태 및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투자유치전략을 수

립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이 추가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추가투자규모가 총 외국인 투자의 절

반에 가까운데다가 신규투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추가투자는 62년 이후 98년까지

153억5백만불로 우리나라 총 누적투자액 중 46%를 차지하고 있

어 신규투자 170억3천9백만불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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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투자유입측면에서도 추가투자는 신규투자에 비해 안

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추가투자의 월별

유입현황에서도 신규투자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MF 이후 우리나라 투자환경 변화에도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존 투자자는 신규투자자에 비해 투자대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투자위험과 미래기대수익을 더 정확하

게 저울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추가투자가 신

규투자와 대등한 규모로써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기업구조조정 등 부정적인 투자유치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우리나라투자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신규투자 유치 못지 않게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재투자 및 추가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방안

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동기 및 패턴을 분석하여 국내 투자환

경과 적합한 투자유치 상품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대한투

자환경인식조사(KOT RA 1999)에 따르면 투자동기로 시장개척이

86.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생산효율성 추구(27.6%),

진보된 기술확보(11.2%) 순이었음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장성장성(GDP성장율)이 태국, 홍

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경쟁국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고 볼 때 이러한 점은 투자유치에 긍

정적 투자유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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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자형태를 투자국 진출방향으로 분류할 때 상향식직접투

자(ups tream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하향식직접투자

(downstream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음. 최근

직접투자방식은 전통적인 하향식직접투자에서 벗어나 상향식직

접투자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26) 우리나라도 후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더 큰 추세임27). 하지만 아직은 선진

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고도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산업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

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후진국 투자자의 투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여 상향식직접투자의 유인요인과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의 기술수준 제고와 M&A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더욱 기울

여야 할 것임

26. 하향식직접투자는 전형적인 직접투자형태로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에 진출하는
투자를 말하여 상향식직접투자는 후진국기업이 선진국에 진출하는 것을 말함
Moon, Hw y- Chang and Sung - Hoon Lim, 1998, Effects of Outw ard Foreig n
Direct inves tment on Home Country Exports : T he Case of Korean Forms , ' 98
A IB A nnual M eeting P roce eding s , Vienna

27) <그림 II - 3> 의 ‘국가군별 투자유입 현황 및 변화 추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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